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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현존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 이용자 참여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을 살피고,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일반,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 속성으로 운영 주체, 지속 기간, 수집 주체, 기술을 살펴보았다. 기술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종류, Open API 제공 여부, 모바일 웹 제공 여부, 오프라인 아카이브 보유 여부로 다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 방식은 이용자 참여도에 따라 적극적 참여, 허브 방식 참여, 소극적 참여로 구분하고, 각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참여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 영역에서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수집정책의 

보유 여부와 각 아카이브의 주요 수집물, 수집 범주, 분류 방식, 기술 요소를 논하였다. 서비스는 콘텐츠, 검색,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참여, 정책, 콘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측면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romoting active engagement of users in 

participatory archives. It focuses on user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digital archives beyond 

providing simpl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doing so, the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that analyzes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as to how they apply for user participation, policy, 

and service. As a general property, main participants, duration, and technology were examined. 

Technology was further subdivided into open source software, availability of Open API, availability 

of mobile web, and offline archives. Participation method was divided into active participation, hub 

participation, and passive participation according to degree of user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ion 

functions provided by each archiv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policy area, terms of us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copyright policy, collection policy, major collections, scope of collections, 

classification methods, and descriptive elements of each archive were discussed. Services were divided 

into content, search, and communication area. Based on such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ways 

for promoting active engagement of users i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in terms of participation, 

policy, content service, and commun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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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

리고 기억을 공유한다. 참여와 공유의 문화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다. 아카이

브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용자

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

공하고 있다. 웹 2.0으로 대표되는 개방형 디지

털 기술은 이용자들을 기록의 생성, 수집, 활용, 

보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

고, 참여와 공유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

에 대응하려는 아카이브의 노력을 현실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기록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독점했던 아카이

브는 권한을 공동체와 공유하고, 그들의 참여

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카이브는 다양한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보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자들은 아

카이브가 아닌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기

억을 공유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인식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존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

카이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 이용자 

참여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을 

살피고, 사례연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며, 문

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의 공감

과 지지를 얻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에 관한 연구는 기록학 영역의 타 부분에 비

해 소략하다. 이중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연구

성과로는 설문원(2012), 현문수(2014), 박태연, 

신동희(2016), 신동희, 김유승(2016) 등의 학

술연구가 있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아

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모색하였고, 현문수(2014)는 노동 아

카이브 측면에서 참여의 의미와 참여자의 역할

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참여형 노

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은 현문수, 전보배, 이동

현(2014)의 연구에서 실질적 구축으로 논의되

었다.

박태연, 신동희(2016)는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을 분석, 평가하였고, 김수진, 신동희

(2016)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 중 

이용자 기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었다. 

신동희, 김유승(2016)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인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마

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략 연구

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반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국외 연구는 이론적 논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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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축 및 운영 사례, 운영 결과 분석에 이르

기까지 포괄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

표적 연구성과로는 Haskins(2007), Shilton and 

Srinivasan(2007), Huvila(2008), Caswell and 

Mallick(2014), Allard and Ferris(2015) 등의 

연구가 있다.

Haskins(2007)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는 아카이브가 유기적 

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이거나 공격적

일 수 있는 일부 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전문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Shilton과 Srinivasan(2007)은 기록생산자

와 기증자의 참여 수준을 수집, 평가, 분류, 기

술로 설정하였고, Huvila(2008)는 참여형 아

카이브에서 자료 수집과 기술에 한정되었던 이

용자들의 역할을 기록의 생성과 맥락화, 활용, 

그리고 아카이브 운영으로 확장한 논의를 이끌

었다. 

De Lange와 Mitchell(2012)은 학생들이 생

산한 이미지 자료를 커뮤니티 직원들이 재코딩

(re-coding)하는 방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참여로 

인해 디지털 기록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외된 공동체

의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Allard and Ferris 

2015), 미국 소수이민자 공동체기록 디지털화 

프로젝트(Caswell and Mallick 2014) 등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의 의의와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3.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사회적 맥락에서 참여란 의사결정 과정에 대

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Huvila 2015, 359). 특히 정치적 관

점에서 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반시민의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적 관점에서 참여란 ‘시

민 참여’라고도 불리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정

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

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참여를 통해 지

역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과 관련된 정책

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정부는 간접 

민주주의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여 정책 집행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Jenkins et al. (2009, ⅺ-ⅻ)에 따르면, 참

여문화란 예술적 표현과 시민참여의 낮은 장벽, 

창조와 창조물의 공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

리고 숙련자가 초보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비

공식적 멘토쉽을 포함하는 문화다. Jenkins가 

구분한 참여문화의 유형으로는 제휴를 위한 온

라인 커뮤니티, 표현을 위한 커뮤니티,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 미디어의 흐름을 형성

하는 공간 등이 있다(William 2011, 174). 

참여의 문화적 담론은 디지털 기술의 흐름에 

따라 크라우드 소싱, 웹 2.0이라는 기술적인 영역

의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속성

이라 볼 수 있는 ‘참여’는(Mostmans and Passel 

2010, 174), 기록학 영역에서도 주요 개념 중 하

나로 자리잡게 되었다(Cook 2013, 114).

2000년대 후반, 기록학계에 등장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박태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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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2016, 122-123). Cook(2103, 113-116)은 

기록학 패러다임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공동

체를 설정하고, 공동체 스스로가 그들의 기록

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을 참여형 

아카이브로 인식하였다. Theimer(2016)는 참

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온라인 환경에서 기록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식과 자원을 

기증하고, 그 결과로 보존기록물에 관한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조직, 장소, 또는 컬렉션

으로 보았다.

Huliva(2008, 25)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의 핵심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

어 기록의 생산자, 이용자, 관리자 간 역할의 분

산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참여형 아카이브

에서 정보의 이용가능성은 단순히 이용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에 실제로 참

여하는 참여자의 심층적 개입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현재 아카이브의 참여자와 잠재적 이용자 

간의 통합과 교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발전시

킬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참여 

영역을 기록의 생성에서부터 지속적 관리에 이

르는 전과정으로 확장시켰다.

설문원(2012, 8)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를 다수의 수집기관이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의하였

다. 그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정하고, 기록의 원문

뿐 아니라 일부 목록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까

지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다수

의 연구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언급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는 아카이브의 구축, 관리 및 이용에 다수의 

공동체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에서 복수의 공동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신

들의 의견을 표출하며, 아카이브의 구축, 유지, 

이용에 관여한다. 즉, 참여형 아카이브는 하나 

이상의 공동체들이 그들의 권리, 의무, 요구, 관

점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치, 신념, 관행을 존중

하는 합의된 공간이다(Gilliand and McKemmish 

2014, 8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

이브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 둘

째, 공동체 스스로를 증거하는 기억의 기록과 

공유, 셋째, 이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

털 기술의 제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수집기관, 공동

체, 아키비스트,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축 및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참여형 디지털 아

카이브로 보았다. 아카이브의 범위는 참여자의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모

든 형태의 아카이브로 넓게 설정하였다. 또한,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전체 보

유 기록이 아닌 일부만을 디지털화 하거나 디지

털 목록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도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시켰다. 

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은 연구자

에 따라 수집주체, 이용자 참여도 등을 기준으

로 구분되고 있다(설문원 2012; 김유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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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2015). 우선, 수집주체에 따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은 수집기관 주도형, 수

집기관-공동체주도형,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수집기관 주도형 아카이브는 기록 소장기관

들이 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 참여

하는 유형의 아카이브다. 수집기관 주도형 아카

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예산과 인력을 체

계적으로 운용하여 이용자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겨진 기록을 기록

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기록

을 두루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수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아카이브는 지역사

회의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수집기관을 중

심으로 한 기록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다. 

이 유형은 기존 수집기관 주도형 아카이브에서 

참여 주체가 일부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수

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아카이브에서 수집기관

은 이용자와 수집기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

고, 공동체는 수집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예산

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아카이브의 수집기

관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

도록 공동체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공동체 기록

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은 아카이브 

2.0, OMEKA 등 기록전문가가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

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다. 이 

유형에서 수집기관과 공동체는 이용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내부인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기록

을 제공하는 기증자가 되기도 하고, 기록을 수

집, 보존, 활용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이용자 참여의 폭

이 가장 넓고 깊게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김유승(2015)의 아카이브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자 참

여 허용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그림 1>과 같다.

‘적극적 참여 방식’은 이용자의 참여가 극대

화된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이용자는 직접 기

록정보와 기술, 목록까지 작성, 수정, 편집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기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이며, 아카이브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개자이

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형 참여주체 편익

수집기관 주도형 수집기관 소장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용자층 확대, 디지털화 예산의 지원 가능성

수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수집기관, 1개 

이상의 공동체

수집기관 소장기록의 균형 및 다양성 제고, 이용자층 확대

공동체
공동체 기록의 사회적 표출, 전문적 보존기술 및 공간의 확보, 

업무 예산지원 가능성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

수집기관, 

공동체, 개인

수집기관 내부인력의 보완, 집단지성 활용

공동체 내부인력의 보완,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개인 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공동체 소속감과 정체성 강화

<표 1> 수집주체에 따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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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기관의 

통제력

적극적

기록정보 제공자

기록정보의 수신자

적극적 기록정보 제공자

무료 공유 서비스 활용

제공된 기록정보에 대한 

코멘트 기능을 통한 쌍방향 

소통과 제한적 참여

기록정보 중개자

기록정보

프로슈머

기록정보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

이용자

참여허용도

소극적 참여 허브방식 참여 적극적 참여

<그림 1> 아카이브 기관의 통제력과 이용자 참여허용도

‘허브방식’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허브 등 

무료 공유서비스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기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유형의 이용자들은 해당

기록을 수집하거나 코멘트를 남기며, 해당정보

에 대한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공유 활동은 기록의 재맥락

화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러

나 허브방식의 주요 콘텐츠 제공자는 여전히 

아카이브에 소속된 전문가 집단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이용자 참여기

능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제한적이며,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은 기관 혹은 전문가 집

단에 있다.

‘소극적 참여 유형’은 다양한 기술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정

보의 일방적 제공자로서 역할을 한다. 아카이

브와 전문가 집단은 기록정보의 생산, 관리, 활

용에 걸친 모든 과정에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다. 이와 같은 소극적 참여 방식의 디지털 아카

이브에서 이용자들은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

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

로 정보의 수신자 역할을 한다.

5. 사례 연구

본 연구는 각 사례의 주제 적합성, 유형, 참

여 기능, 지속 기간 등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

는지 여부를 사례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첫 번째 선정 요소는 아카이브의 주제

였다. 정치,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사회의 기억

을 고루 분석하기 위해, 아카이브가 다루는 주

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

째, 앞서 분석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

형을 고려하였다. 수집 주체, 참여 허용도, 아카

이브의 성격별로 모든 유형의 아카이브가 사례 

분석 대상에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

다. 셋째, 이용자들의 참여 활동이 일정 기간 이

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각 사례

는 기관 속성, 참여 기능, 정책, 서비스 등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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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인간과기억아카이브(http://hmarchives.org/)

는 민간 분야의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해 구축

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로, ‘일상’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 보존, 전시하여 공공기록관리 영

역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2013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toM을 기반으로, 수

집기관(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소장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구축된 기관아카이브다.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AtoM과 OMEKA 시스템을 

병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방식은 콘

텐츠 공유와 댓글달기다. 콘텐츠는 온라인 방식

으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 가능한 콘텐츠의 유

형은 문서류, 사진류, 동영상류, 음성류며, 주제

는 ‘5월 12일의 일기’로 한정된다.1) 콘텐츠 공유

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 홈페이지 ‘기록기증하

기’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유자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콘텐츠의 제목, 생

산일, 거주지, 기술, 태그 등은 선택 입력 사항이

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며, 자신이 기증한 기록의 

공개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 댓글

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Disqus, Facebook, 

Twitter, Google 계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로그

인 하여야 한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아카이

브 자체 회원 가입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분류된 범주별로 콘텐츠를 브라

우징할 수 있으며,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검색할 수도 있다. 상세 검색의 입력 

사항은 키워드와 기록정보 필드며, 검색 옵션 

선택사항은 기록보존소, 상위 기술 계층, 일반 

자료 지정, 미디어 유형, 디지털 객체, 기술 계

층, 저작권 상태 등이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비정규적으로 온라인 

소식지를 발행하여 아카이브의 주요 수집 소식, 

수집한 기록물 소개, 새로운 강좌 소식 등을 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외에 오프라인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강

좌는 ‘아카이브 시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

루어진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교육 

강좌는 활동가, 시스템 담당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강좌 내용은 

업무활동 중 효과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활동가 그룹이 도입할 수 있는 기록관리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활용방법 등이다. 강좌는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유료로 진행된다. 

5.2 오픈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

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의 기억

과 역사를 수집, 정리, 보존하기 위해 구축한 디

지털 아카이브다.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의 디지털화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로 환원하여 민

 1)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매년 5월 12일 일기수집 행사를 통해 이용자 제공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당신의 하루

를 보관해 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기억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등 비교적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슬로건을 내세워 일상기록 제공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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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운동 이후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아카이브는 수집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 2015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모바일 웹에서도 사용이 가

능한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오픈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 기능은 콘텐츠 

공유, 회원 가입,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

이다. 이용자 콘텐츠 공유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은 오픈아카이브 홈페이

지의 ‘기증문의’를 통해 콘텐츠 공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사료관 담당자

가 기록의 내용, 분량,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공유자와 협의를 거쳐 수집에 필요한 절차를 준

비한다. 기록의 수집은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집된 기록은 사료관 담당자의 검

토를 거쳐 온라인에 등록된다.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어 오픈아카이브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민주화운동사업회가 

소유하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 대한민국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의 일부 콘텐츠는 생산자

로부터 저작권 및 사용권을 위탁 받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비영리 목적의 2차적 활

용이 가능한 사진자료를 분류되어, 개별적으로 

저작권 및 사용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

한 콘텐츠 활용 방법은 별도의 안내 공간을 통

해 제공된다. 안내 내용에는 사진 활용 목적, 저

작권 소유자, 사용료, 제공되는 사진 규격, 사진

인용 사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트랜스크립션 참여 희망자는 반드시 오픈아

카이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 가입 

절차는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

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현재 트랜스크립션이 진행되고 있

는 콘텐츠 중 희망 콘텐츠를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트랜스크립션이 완성되면, 

아키비스트의 검수 과정을 거치며, 최종 완성

본은 아카이브에 전시된다. <그림 2>는 현재 오

픈아카이브에 전시 중인 이용자 참여 트랜스크

립션이다. 

게시가 확정된 트랜스트립션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계정과 해당 사료 페이지를 통해 최종 

완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의 이

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각종 온, 오프라

인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콘텐츠를 스크랩 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검색기능은 키워

드 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이다. 상세 검색 기능

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콘텐츠의 유형, 생산일

자, 정렬기준, 검색범위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상세 검색 기능에는 한국어 외에도 일본

어를 비롯한 다국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의 목적

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Open API를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를 통해 이용자들은 별도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 없이 오픈아카이브의 데이터를 공유

하고 활용할 수 있다. Open API 신청은 회원 

가입 없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이

름, 이메일, 연락처, 소속 기관 및 사용 목적을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오픈아카이브는 온라인 서비스 외에도 오프

라인 사료 열람서비스 및 견학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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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픈아카이브 이용자 참여 트랜스크립션

출처: <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876098>. [접속일: 2017.4.25].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료관을 방문하여 일부 

공개사료와 보존시설 및 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사료 열람과 견학 신청은 회원 가입 없이,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5.3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이하 

911 아카이브, http://911digitalarchive.org/)

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니

아에서 벌어졌던 참사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 

보존, 서비스하여, 후대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구축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911 아카이브는 2002년 다수의 기관이 참여

한 사회사 프로젝트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참여

한 기관으로는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 New Media, Alfred Foundation 

등이 있다. 911 아카이브는 2001년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OMEKA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안정

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아카이브는 운영하지 않는다. 

911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온라인 참여기능은 

회원 가입과 콘텐츠 공유다. 911 아카이브 회원 

가입은, 누구나 이메일만 입력하면 가능하다. 

911 테러관련 콘텐츠의 공유는 홈페이지의 

‘CONTRIBUTE’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콘

텐츠 공유는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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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은 콘

텐츠 공유 참여자가 만 13세 이상이여야 하며, 

온전히 자신의 창작 콘텐츠만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 방식은 제목과 기술정보를 

작성하고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로드 시에도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

다. 이용자 공유 콘텐츠는 일정한 평가와 분류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에서 공유된다. 

공유 참여자는 우선 공유하려는 콘텐츠의 유

형을 선택하고, 콘텐츠의 제목, 기술정보, 그리

고 911 아카이브를 알게 된 경로 등에 관한 정

보를 입력한다. 콘텐츠 공유시 참여자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의 

온라인 전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11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직접 기록을 기술

함으로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

다. 이렇게 수집된 이용자 제공 콘텐츠는 별도

의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Online 

User Contribution to September 11 Digital 

Archives Project’ 컬렉션은 911 아카이브의 컬

렉션 중 이용자 제공 콘텐츠로만 구성된 컬렉션

이다. 이 컬렉션은 당시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공유한 문서, 사진, 음성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911 아카이브는 키워드 검색과 상세 검색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검색 기능은 키워드, 

필드, 일련 번호, 컬렉션, 유형, 태그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따라 선별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아이템별, 컬렉

션별 기록 콘텐츠 외에도 911 아카이브는 911 

참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FAQ'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

터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아카이브의 주요 활

동을 정리하여 ‘NEWS'란에 제공하고 있다.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 연동과 같은 별도의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5.4 People’s Collection Wales 

People’s Collection Wales(이하 PCW, http: 

//www.peoplescollection.wales)는 웨일즈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수집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 

2003년에 구축된 공동체 아카이브다. PWC는 

웨일즈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야기, 기억, 

그리고 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누구나 참

여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PCW

는 웨일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

며, 다수의 기관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이용자

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 기관에

는 웨일즈 국립 박물관, 웨일즈 국립 도서관, 

그리고 고대 및 역사 기념물 왕립 위원회 등이 

있다. 

PWC는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여, 콘텐츠를 공유하고, 디지털스

토리를 만들 수 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참여

를 위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 가

입은 이메일주소, 소속 집단을 입력하고 이용약

관에 동의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문서, 사진, 비디오, 홈페이지 링크 

등 웨일즈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

를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서로의 컬렉션에 코멘트를 남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229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이용자의 컬렉션 자체

를 수집하여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 있다. 즐겨

찾기에 등록된 이용자의 아이템은 다시 자신의 

컬렉션의 일부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용자 컬

렉션의 메인 화면에는 이용자의 정보와 컬렉션

의 생성일, 컬렉션을 방문한 이용자수, 컬렉션

을 즐겨찾기에 추가한 이용자수, 컬렉션을 공

유한 이용자수 등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이용

자는 컬렉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이 공유한 콘텐츠가 얼마나 이용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인기 컬렉

션은 특별한 컬렉션으로 선정되어 메인 화면에 

게시되기도 한다. 이용자들에 의해 PWC에 공

유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PWC에 양도되며, 비

영리, 연구 목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활

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PCW는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고, 기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

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아이템, 컬렉션별, 출처별, 주제

별로 콘텐츠를 브라우징할 수 있고, 키워드 검

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PCW는 키워드 검색 외에도 태

그,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관 콘텐츠

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참여 기능과 제공 콘텐츠의 활용 방법을 자

세히 설명한 아카이브 이용 가이드와 웨일즈 

지역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PCW는 다수의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Digital Heritage Stations, People’s 

Collection Wales Champion, Accredited Course 

등이 그 예다. Digital Heritage Stations는 IT

기술과 디지털화 장치 이용방법을 교육 및 지원

하는 가상 박물관이다. 가상 박물관을 통해 이

용자들은 기록의 디지털화와 보존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People’s Collection Wales Champion

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

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을 도모하고,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들은 추후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의 디지털

화 자격 코스인 Agored Cymru Qualification 

Framework course에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Agored Cymru Accerted Course는 심화 교

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의 표준 스캔 및 디지털화, 저작권, 메타데

이터, 사진 및 문서 구성 등 다양하다. 표준 교육

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들은 3학점을 수여받는다. 

한편, PWC에 업로드 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

권과 데이터보호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검

토 과정을 통해 PWC는 아카이브 콘텐츠의 다

양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5.5 African Activist Archive

African Activist Archive(이하 AAA, http: 

//africanactivist.msu.edu)는 1950-1990년대 

미국에서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불평

등에 저항하는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과 관련

된 기록을 수집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AAA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주도 아

래 African Studies Center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ichigan State University 

Libraries, MATRIX 등이 참여하고 있다. AAA

는 ‘사람들의 아카이브’ 라는 슬로건 아래,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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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AA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KORA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오로지 디지

털 콘텐츠만 제공한다. 

AAA의 이용자 참여 기능은 콘텐츠 공유다. 

AAA는 홈페이지의 ‘Contribute Content and 

Comments'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 공유 콘텐

츠를 수집하고 있다. 콘텐츠 공유시 입력사항은 

이름, 이메일주소, 거주지, 연락처, 자기소개 등

이다. 모든 입력 사항은 선택 사항이며,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약관동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콘텐츠 외에도 AAA

는 주제와 관련된 기관 및 아카이브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AAA는 

흑인 인권운동과 관련된 기관, 아카이브에 보

존 가능한 아이템, 홈페이지에 전시 가능한 아

이템, 공공 아카이브에 소장된 아이템, 그리고 

추후 아카이브에 참여 가능한 활동가에 관한 

정보 등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이용해 수집

하고 있다. 

AAA는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의 공간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검색은 키워드, 제목, 생성

일을 입력하고, 출처, 유형, 컬렉션의 하위 항목

을 상세히 선택하도록 한 검색 기능이다. AAA

는 흑인인권운동과 관련된 기록 컬렉션의 상세

한 소장 정보 및 기술 정보뿐 아니라 각 컬렉션

의 소장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

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AAA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록 컬

렉션을 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컬렉션 구축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5.6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이

하 SAADA, https://www.saada.org/)는 미

국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

하여, 그들의 독자적이며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

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8년 설립되었다. SAADA

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의 주

도로 구축되었으며, 별도의 오프라인 수장고 없

이 디지털 형태로만 운영된다. 

SAADA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으로 기록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기술하는 방식의 참여는 제

공하지 않고 있다. 콘텐츠 공유는 온라인상이 

아닌 아카이브 운영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

자가 이메일을 통해 운영자에게 콘텐츠 공유를 

신청하면, 운영자가 콘텐츠를 검토하여 수집 여

부를 판단한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

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남아시아 이민자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

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다. 아카이브의 

‘Resources’ 섹션은 남아시아 이민자의 역사를 

소개하고, 주제별로 구체적인 수업 계획서를 제

공하여, 교육자와 학생들이 학습 현장에서 활발

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Events’는 

SAADA가 과거 참여했거나 참여 예정인 학

술활동 및 행사 일정, 행사 장소, 행사 주체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행사 주체기관명 

옆에는 각 주최기관 홈페이지의 링크가 있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듯 

Events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은 각종 오프

라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231

SAADA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

는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유형, 생산자, 생

산시기, 생산 지역, 주제, 컬렉션, 언어 등 비교

적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SAADA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단체들

에게 남아시아 이민자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프

레젠테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SAADA

는 아카이브 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뉴스레터와 온라인 매거진 ‘'Tides’를 발간하여 

남아시아 이민자 공동체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5.7 비교 분석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

이브의 속성을 일반, 참여, 정책, 서비스를 기준

으로 비교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아카이브 

속성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일반

운영 주체 기관 아카이브 기관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기간 5년 7년 15년 9년 - 9년

수집 주체 3개 기관 협력 단일 기관 3개 기관 협력 3개 기관 협력 4개 기관 협력 단일 기관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MEKA, 

AtoM
- OMEKA - KORA -

Open API ○

모바일 웹 ○ ○ ○ ○ ○

오프라인 

아카이브
○ ○

참여 허브 방식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허브 방식 참여 소극적 참여

정책

이용약관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 ○

저작권 정책 ○ ○ ○ ○ ○

수집정책 ○ ○

주요 수집물 일상기록
민주화운동 

관련기록

911참사 

관련기록

웨일즈 지역 

관련기록

미국 

흑인액티비스트 

관련기록

미국 남아시아 

이민자 

관련기록

수집 범주

문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모든 형태

문서, 이미지, 

동영상, 

광디스크, 

박물, 도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경험담

문서, 

이미지, 

동영상, 

홈페이지 링크

문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모든 

형식의 

디지털 자료

분류
유형, 출처, 

주제별
연도, 주제별 유형, 주제별 출처, 주제별 유형, 출처별

유형, 출처 등 

11가지

기술요소

생산자, 생산일, 

식별영역, 구조, 

맥락 등

생산자, 생산일, 

유형, 기술, 

분량 등

작성자, 작성일, 

인용정보, 

컬렉션, 기술 등 

게시자, 작성자, 

소유자, 작성일, 

기술 등 

출처, 유형, 

언어, 컬렉션, 

기술 등

생산자, 생산일, 

출처, 언어, 

기술 등

* - 관련 정보 없음

<표 2> 사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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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일반 속성

일반 속성으로는 운영 주체, 지속 기간, 수집

주체, 기술을 살펴보았다. 기술은 오픈소스소프

트웨어 종류, Open API 제공 여부, 모바일 웹 

제공 여부, 오프라인 아카이브 보유 여부로 다

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 방식은 이용자 

참여도에 따라 적극적 참여, 허브 방식 참여, 소

극적 참여로 구분하였고, 정책 영역에서는 이

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수집

정책의 보유 여부와 각 아카이브의 주요 수집

물, 수집 범주, 분류 방식, 기술 요소를 살펴보

았다.

분석 대상 사례의 운영 주체별 유형을 살펴보

면, 역사 프로젝트가 세 곳, 기관 아카이브가 두 

곳,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한 곳이었다. 아

카이브의 운영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이

었다. 수집주체는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수집하는 

아카이브가 세 곳, 단일기관 협력이 두 곳, 4개 

기관 협력이 한 곳이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활용하는 기술을 살펴보면, 

911 아카이브와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공통적

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MEKA를, AAA

는 KORA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들 아카이

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아카이브는 소프트

웨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Open API는 

오픈아카이브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AAA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는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접근성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외 아카이브 네 곳 모두는 오로지 

디지털 아카이브만 운영하고 있었다. 

5.7.2 참여 기능 및 방식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이용자 참여 기능

은 콘텐츠 공유, 회원 가입, 댓글달기, 즐겨찾기, 

스크랩, 트랜스크립션이었다. 각 사례가 제공하

는 이용자 참여 기능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나듯이, 모든 아카이브에서 공

통적으로 제공되는 이용자 참여 활동은 콘텐츠 

공유였다. 콘텐츠 공유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 네 

곳, 오프라인 공유방식이 두 곳이었다. 회원가입 

기능은 오픈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세 

곳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 911 아카이브는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참여를 허용

 아카이브 

참여기능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콘텐츠 

공유

온라인 ○ ○ ○ ○

오프라인 ○ ○

회원 가입 ○ ○ ○

댓글달기 ○ ○

즐겨찾기 ○ ○

스크랩 ○

트랜스크립션 ○

오프라인 활동
교육 과정, 

기념일 행사

사료관 열람 

및 견학

교육 과정, 

봉사활동

교육 활동, 

학술 행사

<표 3> 이용자 참여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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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고, 오픈아카이브와 PWC는 온라인 

참여시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

다. 댓글달기와 즐겨찾기 기능은 두 곳에서 제

공하고 있었으며, 스크랩과 트랜스크립션 기능

은 한 곳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PWC는 콘텐츠 제공, 댓글달기, 즐겨찾기, 스

크랩 등 가장 많은 온라인 참여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어서 오픈아카이브, 인간과기억아카

이브, 911 아카이브 순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AAA와 SAADA는 

콘텐츠 공유 한 가지 기능만 제공하고 있었다. 

911 아카이브와 AAA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

브는 이용자에게 오프라인 활동 참여 기회를 제

공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활동에는 교육과정, 봉

사활동, 학술활동, 사료관 견학 등이 포함된다.

분석 대상 사례의 참여 방식은, 적극적 참여 

방식이 세 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브방식이 두 

곳, 소극적 참여 방식이 한 곳이었다. 앞서 논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유형 구분방식 중 이용

자 참여허용도별 유형 구분에 적용하여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적극적 참여 방식의 아카이브는 PWC,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였다. PWC는 분석 대

상 사례 중 이용자 참여 허용도가 가장 높았다. 

PWC 이용자들은 온라인 콘텐츠 생산뿐 아니

라 스크랩, 즐겨찾기, 댓글달기 등 활동을 통해 

기록정보의 소비 및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즐겨찾기, 트랜스크립션의 온

라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픈아카이

브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참여 활동인 트랜스

크립션은 이용자들을 콘텐츠 생산 활동에 포함

시키고, 이용자 생산물을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참여 기회를 크

게 확장하였다. 911 아카이브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911 아카이

브 이용자들은 자신이 공유하려는 콘텐츠의 기

술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록정보의 생산

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한다.

허브방식의 아카이브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와 AAA였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온라인 

아카이브 

기관의 

통제력

적극적

기록정보 제공자

기록정보의 수신자

SAADA

적극적 기록정보 제공자

무료 공유 서비스 활용

제공된 기록정보에 대한 

코멘트 기능을 통한 

쌍방향 소통과 

제한적 참여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AAA

기록정보 중개자

기록정보

프로슈머

기록정보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

PWC
911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이용자 

참여

허용도

소극적 참여 허브방식 참여 적극적 참여

<그림 3> 분석 대상 사례의 이용자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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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유와 댓글달기 활동에 참여기회를 제

공하고 있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이용자

들이 댓글을 남길 경우, 아카이브 계정이 아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하여 남기도록 

함으로써 참여를 제한하였다. AAA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댓글달

기 등 기록정보의 소통을 위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소극적 참여 방식의 아카이브는 SAADA였

다. SAADA는 콘텐츠 공유 및 교육활동 참여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SAADA는 

기록정보의 수신자로써 이용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7.3 정책

분석 대상 사례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용 약

관은 네 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두 곳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저작권 정

책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를 제외한 모든 아카

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써 저작권 정책

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요 정책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성문화된 수집 정책은 국외 아카이브 두 곳에

서 갖추고 있었다. 수집정책은 아카이브의 사명, 

수집 범위, 유형, 저작권 정보, 선별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모든 분석 대상 아카이브가 수

집하는 수집물의 유형은 이미지, 동영상이며, 그 

외에도 문서, 오디오, 경험담, 홈페이지 링크, 광

디스크, 박물, 도서 등이 수집 대상 유형이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분류 방식을 살펴

보면, 주제별 분류방식이 다섯 곳, 유형별 분류

방식과 출처별 분류방식이 네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연도, 생산자, 생산 지역, 생

산 시기 등의 콘텐츠 분류 기준이 함께 활용되

고 있었다. 

제공되는 기술정보 역시 사례별로 상이했다. 

기술을 위한 국제표준 ISAD(G)의 기술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911 아카이브

는 7개, PWC는 4개, AAA는 8개, SAADA는 

10개,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17개, 오픈아카이

브는 10개 요소가 표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오픈아카이브

는 ISAD(G) 기준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기술 영역별로 

분류된 17가지 기술요소를 제공함으로서, 분석 

대상 사례 중 가장 체계적이며 풍부한 기술정보

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PWC는 ISAD(G) 요

소 중 5가지 요소만을 제공하여, 분석 대상 사례 

중 가장 적은 표준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든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표준기술 요

소는 표제, 일자, 생산자명, 범위와 내용이었고, 

정리 체계는 다섯 곳에서, 재생산 조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은 네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기술 단위의 규모와 매체, 언어와 자체는 

모두 세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참조코드, 수

집/인수 직전의 출처, 열람조건, 원본의 존재와 

위치는 두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출판주기와 

아키비스트 주기 정보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만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세

부적인 표준 기술 정보는 <표 4>와 같다.

표준기술정보의 상세한 제공은 운영자의 데

이터 관리 및 검색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기술요소

의 제공은 이용자 측면에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 기술정보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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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D(G)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기술영역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 ○

표제 ○ ○ ○ ○ ○ ○

일자 ○ ○ ○ ○ ○ ○

기술계층 ○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 ○ ○

맥락영역

생산자명 ○ ○ ○ ○ ○ ○

행정연혁/개인이력 ○

기록관리 이력 ○ ○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 ○

내용과 

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 ○ ○ ○ ○ ○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추가 이관

정리체계 ○ ○ ○ ○ ○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열람조건 ○ ○

재생산 조건 ○ ○ ○ ○

언어와 자체 ○ ○ ○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 ○ ○ ○

검색도구

연관자료 

영역

원본의 존재와 위치 ○ ○

사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 기술단위

출판주기 ○

주기영역 주기

기술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총계 17 10 7 5 8 10

<표 4> 표준 기술정보 비교

수 영역을 기본으로 각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는 

적정 범위의 기술요소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5.7.4 서비스

분석 대상 사례의 온라인 서비스는 크게 콘텐

츠, 검색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온라인 서비스 영역의 구분과 분석 

항목은 장희정(2012)의 연구와 이윤주(2007)

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

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콘텐츠 영역은 

기록콘텐츠, 홍보용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항

목으로, 검색 영역은 키워드 검색, 상세검색, 태

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 Twitter, Google 연계 서비스, 메일

링리스트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 사

례의 온라인 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비교

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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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분석영역     분석항목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콘텐츠

기록콘텐츠 ○ ○ ○ ○ ○ ○

홍보용 콘텐츠 ○ ○ ○

교육용 콘텐츠 ○ ○ ○ ○

검색

키워드검색 ○ ○ ○ ○ ○ ○

상세검색 ○ ○ ○ ○ ○

태그 ○ ○

GIS ○ ○

커뮤니케이션

Facebook 연동 ○ ○ ○ ○ ○

Twitter 연동 ○ ○ ○

Disqus 연동 ○

Google 연동 ○ ○

메일링 리스트 ○ ○ ○

<표 5> 온라인 서비스 영역별 비교

콘텐츠 영역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 사례들은 

아카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록 콘테

츠 외에 교육용 콘텐츠와 홍보용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었다. 교육용 콘텐츠에는 주제 관련 동

영상, 수업 계획서 등이, 홍보용 콘텐츠에는 온

라인 매거진, 뉴스, 이벤트 정보 등이 포함된다. 

교육용 콘텐츠는 네 곳, 홍보용 콘텐츠는 세 곳

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각 사례별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인간과기억아

카이브, 911 아카이브, SAADA는 세 가지 콘

텐츠를 고루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

픈아카이브는 오로지 기록 콘텐츠만을 제공하

고 있었다.

분석 대상 아카이브의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 태그, GIS 등이었다. 모든 아카

이브는 기본적으로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PWC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는 상세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태그와 GIS 검색 

기능은 두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수를 살펴보면, 

각 사례별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검색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사례들은 Facebook, Twitter, Google 

등 대중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과 연동하

여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메일링 리

스트를 통해 아카이브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Facebook은 다섯 곳의 아카이브에서 연동한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였으며, 세 곳이 Twitter, 두 

곳이 Google, 한 곳이 Disqus와 연동하고 있었

다. 메일링 리스트는 세 곳에서 사용하고 있었

다. 분석 대상 사례들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를 살펴보면, 911 아카이브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커뮤

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PWC는 네 가지 커뮤니

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SAADA는 

세 가지, 오픈아카이브는 두 가지, AAA는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911 아카이브

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

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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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문제점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대상 아카

이브들은 참여형 아카이브로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문

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를 참여, 정책, 서

비스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영역 아카이브 문제점

참여

A 댓글달기 참여 제한

B 트랜스크립션 참여 제한

C 오프라인 참여 없음

D 온라인 참여 제한

E —

F 온라인 참여 허용도 낮음

정책

A
전문용어 과다사용, 유사용어 혼재 사용, 

이용관련 가이드 없음

B 중복 분류, 유사용어 혼재 사용

C —

D —

E
접근성, 활용성 낮은 콘텐츠 전시 및 

분류 방식

F —

서비스

A —

B 콘텐츠 다양성 부족

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없음

D —

E 콘텐츠 다양성 부족

F
콘텐츠 다양성 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족

A: 인간과기억아카이브  B: 오픈아카이브  C: 911 아카이브  

D: PWC  E: AAA  F: SAADA

<표 6> 문제점 분석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정책과 참여 측면에

서 다소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적 측면의 문제

로는 첫째, 성문화된 가이드라인의 부재, 둘째, 

아이템과 컬렉션 주제의 불일치, 셋째, 전문용

어의 부적절한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인간과기

억아카이브는 이용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

재 열람이 불가한 상태며, 그 외 아카이브 이용 

관련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아

이템이 컬렉션 주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복수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콘텐츠 기술정보에 

‘기술계층’, ‘디지털 객체 정보’ 등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컬렉션’, ‘전시 컬렉션’ 등 비슷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

카이브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사용상 혼

동을 일으키고, 접근과 참여의 장벽이 될 수 있

다. 참여 측면의 문제는 댓글달기 참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보유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 자체 

회원 가입은 할 수 없으며, Facebook, Twitter, 

Google, Disqus 중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야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트랜스크립션 참여 기회를 

아카이브 회원에게만 제공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제한하고 있고, 분류 방식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사료 컬렉

션’, ‘사료 콘텐츠’ 등 이용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분류하고 있다. 이렇

게 분류된 콘텐츠 중 일부는 복수의 컬렉션에 

속하기도 한다. 기록콘텐츠 외의 다른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 측면의 문제점

으로 제기되었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참여 기능

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PWC는 온라인 

참여시 회원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어 회원가입

을 원하지 않는 일부 이용자들의 참여 기회를 제

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한편, AAA는 분류 및 전시 방식에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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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문제점이 있었다. 주제별, 유형별로 분류

된 콘텐츠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출처별 

분류의 경우 국가별, 지역별 구분이 중복된다. 

출처별로 분류된 컬렉션의 세부 항목은 수백 개

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한 페이지에 전시되어 

있다. 관련 기관 소개 페이지 또한 235개의 기

관정보를 한 페이지에 전시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분류와 전시 방식은 기록정보의 접근성

과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서비

스 측면의 한계점은 콘텐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SAADA의 기록의 수집, 선별, 분류 과정은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다음에서는 앞서의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참여, 

정책, 서비스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6.1 이용자 참여 활성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을 배타적으

로 관리, 활용했던 기존의 아카이브에서 이용자

의 참여를 장려하는 열린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여 기능 안내 부족, 아

카이브 용어의 전문성, 온라인 회원에게만 제공

되는 참여 기회 등은 이용자 참여의 폭을 제한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다음 사항들이 시급히 개

선되어야 한다. 

첫째,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이용자 역할에 대

한 명확하고 친근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

용자들이 아카이브의 목적과 그들의 역할을 명

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여 기능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의 의

도와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 기록과 기록관리 용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메인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

제에 관한 간단한 배경지식과 해설이 보충된다

면,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

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참여 기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콘텐츠 공유, 트랜스크립션, 즐

겨찾기 등 참여 기능을 이용할 때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

소한의 개인정보만 공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공

유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 콘텐츠의 

디지털 전시 가능 여부 등은 공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념행사, 견학, 실습 등 오프라인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11 아카이브와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주기적으로 기념일 행사를 개

최하여, 이용자와 이용자 공유콘텐츠를 확보하

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기록물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디지털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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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아카이브를 알

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2 정책 수립 및 제공의 개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 중심의 열

린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전문용어 과다사용, 유

사용어 혼재 사용, 이용 가이드의 부재 등은 이

러한 지향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다. 참여형 디

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활발

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의 

기능과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카이브의 정책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세한 이용 가이드와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공유한 자

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

리되는지 등에 관한 성문화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명확하고 체계화된 정책과 가이드는 아카

이브의 목적과 정체성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이

용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얻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성문화된 정책과 

함께 이용 가이드라인을 짧은 동영상을 제공한

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아카이브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용과 

접근이 좀 더 용이한 방식으로 전시하여야 한다. 

분류 기준에는 유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야 하며, 한 아이템이 복수의 컬렉션에 중복 분

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이트맵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검색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콘텐츠 전시 방식을 활

용한다면,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템 수가 많은 컬렉션의 경우, 주제별 

연관 아이템을 슬라이드쇼나 필름 영상으로 가

공하여 전시한다면, 콘텐츠 활용성을 높일 뿐 아

니라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콘텐츠 대한 배경과 맥락을 쉽게 제공

하기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

하는 기록이 많기에 난해한 단어, 상징성 등으

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쉬운 해설과 

배경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술정보는 표준

기술정보인 표제, 생산일, 생산자, 내용, 출처 위

주로 제공하고,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6.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확장

이용자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과정에 이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카이브 운영에 이용자들

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카이브 권한의 공유와 

개방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카

이브는 이용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

이 아카이브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가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가공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적인 가공이 필요한 경우, 가공된 결과물을 

이용자들과 나누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

는다면, 더 큰 관심과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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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참여형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

지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을 강화하여,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야 한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프로모션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

기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대중적인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

이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검색 포털, 연관 사이트 등 이미 이용자

를 확보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

한다면, 더 많은 이용자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것은 아카이브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로 아카이브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검색 포털에 콘텐츠

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서비스 권한

을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나눈다는 것은 그들의 

이용자 역시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누구나 자유롭

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운영

자, 이용자-이용자 사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들과 대면하는 방법이다. 정보 소외계층

의 문제는 디지털 환경의 태생적 문제점 중 하

나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히 참여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공동체를 아카이

브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카이

브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은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6.4 콘텐츠 서비스의 개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이용

자들을 아카이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중 하나가 교육용 

콘텐츠다. 교육용 콘텐츠는 이용자들의 흥미를 

얻음과 동시에 아카이브의 주제와 활용법을 자

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동영상, 무빙 이미지, 

샌드 아트 등 시각적 표현기술을 활용하여 아카

이브의 주제와 기능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용자들

의 콘텐츠 생산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 오픈아카이브와 같이 트랜스크

립션 활동에 이용자들을 참여하게 한다면, 이용

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 

경험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자료를 2차 콘텐츠로 가공하는 경우, 품질

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

야 한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

다. 우선, 디지털 포맷의 문서자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오래된 문서나 필

사본을 스캔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하게 훼손되거나 가독성이 떨어

지는 콘텐츠의 경우 트랜스크립션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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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방대한 내용의 문서 스캔자료는 이

용자들이 한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션, 인포그래픽, 무빙 이미지, 샌드 

아트 등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디지털 이미지

의 해상도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명

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

야 한다. 

7. 맺는 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이용자들

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적 변화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

이브는 다양한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

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의 편익과 적극적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수의 아카이브는 참여와 공유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방형 디지

털 기술은 참여와 공유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와 이에 대응하려는 아카이브의 노력을 현실화

했다. 기록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독점했던 아카

이브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

이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

카이브의 사례를 살피고,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변화하기 위

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의 낮은 인지도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 활성화 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의 논의와 시도는 사회 공동체의 참여

를 바탕으로 사회의 기억을 남겨야 하는 아카이

브 역할의 실천이다. 

본 연구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인

식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작은 걸음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형 디

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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